
SK이노베이션, 영업실적 개선된다!
신한투자, 3/4분기 2조3000억원 … 브라질 광구 매각액 1조5000억원

SK이노베이션이 하반기에는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증시 전문가들이 전망했다.

SK이노베이션은 2/4분기 영업이익이 451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.8% 감소했고, 매출액은 17조1779억원으

로 19.8% 증가했었다.

백영찬 현대증권 연구원은 “2/4분기 영업이익은 1/4분기보다 62% 감소했으나 휘발유 및 경유의 내수가격

인하조치,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때문”이라고 주장했다.

이응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“2/4분기에는 일회성 손실액이 4000억원을 웃돌았고 1/4분기에 3000억원에

달했던 재고 관련 이익도 없었으나 실망스러운 영업실적이 아니다”라고 평가했다.

3/4분기에는 반대로 <일회성 이익>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.

이응주 연구원은 “3/4분기 영업이익은 8000억원을 넘고, 브라질 광구 매각에 따른 1조5000억원의 일회성 이

익을 더하면 2조3000억원에 달한다”고 주장했다.

황규원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“하반기의 특징은 영업실적과 자원개발 매각 이익증가로 국내 규제 리스크와

국제 원가경쟁력 악화가 이어지겠지만 현금 확보를 바탕으로 한 생산능력 확충 기대가 높다”고 지적했다.

현대증권과 동양종금증권은 목표주가 30만원, 신한금융투자와 우리투자증권은 29만원을 각각 제시했다. <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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